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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구마 괴근 형성기에 토양수분 부족이 생육 및 괴근 비대에 미치는 영향 

남상식1*, 황엄지1, 양정욱1, 유경단1, 이경보1, 고  산1, 이형운1, 강용구1, 이준설1, 정응기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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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고구마는 다른 밭작물에 비해 가뭄에 강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 고구마 정식시기 및 생육 초기에 지속적인 가뭄으로 

인해 고사, 괴근 형성 및 비대 불량으로 수량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. 고구마는 정식 후 7∼10일이 활착기이며 괴근 

분화기는 25∼30일, 그리고 40∼50일경이 괴근 형성기로 수량에 영향을 주는 괴근 개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식 후 

초기 토양수분 유지가 매유 중요하다. 본 연구는 고구마 정식 후 괴근 분화기에서 형성 및 비대 초기에 토양수분 부족이 

생육 및 괴근 비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가뭄피해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시험품종은 점질 및 중간질고구마 ‘호감미’, ‘풍원미’ 2품종, 분질고구마 ‘신건미’, ‘율미’ 2품종으로 하였으며, 육묘 

하우스에서 생육한 각 품종의 묘를 2017년 5월 29일에 천장 개폐가 가능한 비닐하우스에 정식하였다. 정식 후 즉시 

최소한의 관수를 하여 고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활착 후 부터는 대조구와 수분부족 처리구로 구분하여 수행하였

다. 토양수분 함량은 Time domain reflectometry (TDR) 방식을 이용한 용적수분함량을 Datalogger system (CR1000X, 

Campbell scientific Inc.) 으로 2시간 단위로 모니터링 하였으며 정식 후 생육 20일, 35일, 60일에 지상부 생육, 주당 

괴근 형성 개수 및 무게 등을 조사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생육 기간 동안의 토양수분 함량의 경시적 변화는 대조구(관수)에서 최저 11.1%에서 최고 38.5%로 평균 22.7% 범위 

내에서 변화하였으며, 최소한의 관수를 유지한 수분부족 처리구는 최저 8.5%에서 최고 14.9%로 평균 11.3% 범위를 

유지하였다. 정식 후 생육 20일에 대조구는 신건미 등 4품종 평균 넝쿨길이 58.7 cm, 엽면적 650㎤에 비해 수분부족 

처리구는 각각 60.4%, 67.8% 감소하였으며 뿌리 발생량은 4품종 평균 대조구 0.13g/건물중에 비해 수분부족 처리구는 

0.07g 수준으로 46.1% 정도 감소하였다. 괴근 분화기인 정식 후 35일에 대조구의 4품종 평균 엽면적 2,884 ㎤/주, 괴근수 

3.0개/주, 평균 괴근 무게 4.0g 수준인데 비해 수분부족 처리구는 엽면적 1,603 ㎤/주, 괴근수 2.0개/주, 평균 괴근무게 

1.5g 수준이었으며, T/R율은 대조구 9.7에 비해 수분부족 처리구 13.3으로 수분부족 처리구의 지하부 생육이 저조하다는 

것을 알 수 있다. 괴근 비대가 시작되는 정식 후 60일에 대조구의 ‘신건미’는 넝쿨 건물중 37.0g/주, T/R율 2.2, 30g 

이상 괴근 수 1.9개/주, 평균 괴근무게 55.4g/주, ‘풍원미’는 넝쿨 건물중 50.9g/주, T/R율 1.6, 30g 이상 괴근 수 2.3개/주, 

평균 괴근무게 73.1g/주이었다. 그러나 수분부족 처리구에서 ‘신건미’는 넝쿨 건물중 15.6g/주, T/R율 8.2, 30g 이상 

괴근 수 0.7개/주, 평균 괴근 무게 36.84g/주, ‘풍원미’는 넝쿨 건물중 49.2g/주, T/R율 1.3, 30g 이상 괴근 수 2.2개/주, 

평균 괴근 무게 51.5g/주로 대조구에 비해 수분 부족 처리구에서 30g이상의 괴근수 및 괴근 평균 무게가 감소되었는데 

‘율미’와 ‘호감미’ 품종도 같은 경향으로 괴근 분화 및 형성기에 토양수분이 부족하면 수량에 영향을 주는 괴근 개수가 

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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